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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usdei.org의 새로운 장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지난 30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웹사이트에서 기도하고, 읽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그중 한 분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4-8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시면, 여러분의 목소리가 opusdei.org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설문조사 참여하기 · 4월 말까지 응답을 받습니다.
30년 전, opusdei.org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세상은 ‘마카레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고, 알라니스 모리셋은 ‘아이러닉’을 부르며, 로라 파우시니는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극장에서는 첫 번째 ‘미션 임파서블’과 함께 ‘파고’, ‘스페이스 잼’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존재하지 않았고, 유튜브, 위키피디아, 소셜 미디어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 그대로 손끝만으로도 수백만 곡의 노래를 즐길 수 있고, 우리와 함께 배우는 AI 비서가 있는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성 호세마리아가 말했듯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해야 할 모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일(Work)’의 창립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에서, 저희는 이 웹사이트가 방문자 여러분께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하게 맞이하고, 유용하며, 세상의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삶에 필요한 것에 귀를 기울이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결정은 함께 내립니다.
의자를 하나 끌어다 앉으세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커피나 차 한 잔을 마시는 데 걸리는 5분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뉴스만 훑어보며 허비해 버리는 그 시간을, 정말 중요한 일에 써 보세요.
무엇이 도움이 되시나요?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은 우리에게 소중하며, 이 공간이 만들어가는 과정의 생생한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목소리를 들을수록, 우리는 교회와 ‘워크’에 더 잘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실래요?
👉 4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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